
30년의 타임머신비행…

김상오씨가족

룏 룑

약사공론의역사와함께 30년 세월이…
1977년 5월 23일자 약사공론에 실린 룏약사가족룑 고정란의 김상

오씨 가족(왼쪽)과 30년 후인 최근의 가족사진… 초등학교 1학

년이던장남은이제두아들의아버지가되었다긽

30년 전인 1977년 5월 23일자 약사공론 제16면-긽 당

시 고정란이었던 룏약사가족룑에 김상오씨 가족의 사진

과 기사가 실렸다긽 룏약사가족룑은 1976년 말에 시작하

여 약사공론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고정란이었다긽

직업 현장보다는 주로 회원의 안방과 정원을 찾아 가

족의 면면을 소개한 기획물로 졸업 후 소식을 몰라 궁

금하던 선후배와 동기들의 근황과 가족관계를 알리는

인기(?) 연재물이었다긽

30년이 지난 지금긾 김상오씨의 가족은 어찌 되었을

까? 30년전 김상오씨는 40세의 나이로 서울 동대문구

분회장 직무대행이었고 상봉동에서 동양약국을 경영

했다긽 김승자 여사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고 당시

큰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긾 차남은 유치원생이었다긽 장

남 한석군은 건축사가 되어 지금 신안그룹의 과장으

로 재직중이고 차남 범석군은 미국 볼티모어에서 대

학원 재학중인데 경영학을 공부중이다긽 차남은 미혼

이지만 장남은 벌써 두 아들을 두어 할아버지의 룏사는

맛룑을 배가시키고 있다긽

룕세상에 약사만한 좋은 직업이 없을것 같아요긽 지금

나이 70인데 당당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배 약

사들에게 만날때마다 이 말을 해 줍니다긽 현실을 불평

하고 찡그리고 살지 말라고요긽룖

김상오씨가 정착한 곳은 경기도 광주군 중대동이

다긽 대학 졸업후 바로 약국을 개업긾 29년간 상봉동에

서 움직이지 않았다긽 그러면서 경기도 광주시에 땅

을 마련한게 인연이 되어 11년 전에 이곳으로 왔다긽

은퇴하면 살려고 지은 건물인데 건강한 몸을 놀리기

싫어 약국 경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긽 35년간

개근한 헬스 클럽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것 같다는

그는 자신의 약사 생활이 곧 약사공론의 역사와 같

다는 점을 대견해 했다긽 약사공론은 평생 약국의 반

려자였기 때문이다긽 그렇지 않아도 7-80년대는 룏가

격질서룑가 약사공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였고

김상오씨의 역정에서도 가격이란 단어가 가장 뇌리

에 남아 있다긽

그는 동대문구 분회장긾 대한약사회 약국위원장긾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회무통이며긾 지금도

약사공론 운영위원이기도 하다긽 회무생활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가격질서를 지키는데 몰두

했던 젊은 혈기였다긽 분회장시절긾 표시가 사업을 법

의 뒷받침 없이 약사회 자체로 실행할 때 청량리의

모 약국에 100만원의 벌금을 받아낸 기억이 생생하

다긽 결국 50만원을 돌려주긴 했지만 내부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당시의 분위기가 그립다고 했다긽 그

러나 결국은 자체 사업이 안돼 84년도에 김명섭회장

과 함께 표준소매가 제도를 법제화했던 것이다긽

최 장기 고정란 기록인 약사가족에 등장한 인물

중 타계한 분도 없지 않다긽 그러나 약사공론에 담긴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맥을 이어가며 사회에 기

여를 하고 있을 것이다긽 대부분 건강하게 여생을 보

내고 있을 약사가족 출연자(?)는 약사공론 4000호

발행까지 호흡을 같이 해온 가족 중의 가족이었다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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